
개선 향상 
노동환경과 생산품질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으로



정부는 한·중 FTA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은 천일염산업의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천일염생산시설(채염자동화기계)*
구입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채염자동화기계 : 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자동화 기계



지원형태
자부담
40%

국비
30%

지방비
30%

1대당
1천 2백만 원

지원대상

지원형태

천일염생산시설

천일염생산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1대당 1천 2백만 원 보조금 지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81대가 지원,
2020년에는 전남 신안군 43대,
영광군 8대, 무안군 1대 등 전라남도 중심으로
총 52대의 천일염생산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 교육자료

전라남도

52대
지원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 현장조사 자료

ㅣ  천일염생산시설 지원 사례(전남 영광군)  ㅣ



천일염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천일염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생산 품질의
균질화·고급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